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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impact of the traumatic event experiences of firefighters on
their post-traumatic stress symptoms and coping behaviors. The subjects in this study were 557 selected 
firefighters who worked in fire stations in a province in South Korea. This survey was implemented from 
February 7 to July 8, 2015. The data were analyzed by frequency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s, factor
analysis, Cronbach’s alpha analysis, and correlation analysis using SPSS (Win 20.2). In addition, structural
equation modelling was carried out to test the hypotheses of the study.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raumatic event experiences were found to have affected stress symptoms. Second, traumatic event experi-
ences were found to have exerted an influence on coping behaviors. Third, traumatic stress symptoms were
found to have impacted on coping behaviors. Given the findings of the study, institutional measures should
take into account the domestic circumstances to relieve the post-traumatic stress of firefigh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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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국내사회는 경제성장과 급속한 사회발전으로 

건축물의 대형화⋅고층화⋅과밀화, 끊이지 않는 사건

사고 등으로 인해 재난발생의 대규모화와 다양성이 두

드러지고 있고, 한순간에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잃게 

되는 안타까운 현실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또한 최

근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재난들 속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소방관들의 희생도 급증하는 추

세이다(Jung, 2008). 소방청에 따르면, 2016년 화재발

생건수는 43,413건으로 일평균 119건에 달하고, 소방

관들은 756,987건의 구조서비스를 위해 시간 당 86건, 

2,677,724건의 구급서비스를 위해 12초마다 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관들은 각종 사고와 재해의 

증가로 인해 위급한 상황에 출동하여 화재진압, 인명구

조, 응급처치 및 부상자의 병원이송 등의 역할을 담당

하고 있으며 예기치 못한 돌발 상황에 부상을 당하기도 

하고 끔찍한 장면들을 목격하기도 하면서 자신의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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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초월하는 다양한 긴급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Kevin, et. al., 2006). 

이러한 업무의 특수성 때문에 소방관들은 시민들의 

긴급한 구조 요청, 안전이 위협되는 재난 및 응급 상황

의 목격 등의 외상성 사건에 빈번히 노출됨에 따라 정신

적 긴장과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 즉 소방관들은 

일반적으로 인간의 경험한계를 넘어선 응급현장, 죽음

이나 심각한 신체적 손상을 초래하는 매우 충격적인 사

건들, 그 외의 외상성 사건들에 하루에도 여러 번 노출

되고 깊게 관여함으로써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을 겪을 가

능성이 크다(Park, 2002; Kwon, et. al., 2008). 실제 

미국의 911 테러 이후 4년 동안 재난 현장에서 근무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외상후 스트레스 유병률에 

따르면, 재난현장에서 근무한 다음해에 10.3%, 4년 이

내에 10.6%의 장기화된 증상을 보였다(Soo, et. al., 

2010). 국내의 연구에서도 업무 상태에서 외상 사건에 

반복적으로 노출된 경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진행

되기 쉽다고 보고되고 있다(Oh & Lim, 2006). 일반인 

인구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유병율은 1~6%에 비해 

소방관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유병율은 약 10~20%

로 추정되며, 이는 정신질환 및 우울 및 불안의 정도가 

높고 심한 경우 업무를 지속할 수 없게 된다(Kwon, et. 

al., 2008). 이처럼 소방관들의 지속적인 외상성 사건

경험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에 관한 문제는 소방

관 개인을 넘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관

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문제는 소방조직과 국가적 

문제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는 조직적 차원의 관심과 

소방관의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을 낮추기 위한 재정적, 

인력적 지원이 절실하며 전문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소

방관의 외상 후 스트레스의 주요 요인들에 대한 연구

(Kwon et. al., 2008; Oh & Lim, 2006)들은 많이 이루

어졌다. 또한 외상 후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행동이 점

차 관심을 받고 있는 추세이다(Choi, et. al., 2013; 

Cho, 2013).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환경의 변화도 중요

하지만 개개인의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대처방식이 스

트레스에 대한 긍정적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주장 

때문이다(Cho, et. al., 2013; Moon, 2013). 최근 국외

에서 지속적 외상 경험을 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전략에 대한 연구들이 소방관들을 대상으로 진행

되고 있으나(Rudy, et. al., 2011; Robert, et. al., 

2014; Sattler, et. al., 2014; Tanja, et. al., 2016; 

Mayris, et. al., 2016; Petra, et. al., 2016), 국내의 

경우 소방관들의 스트레스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심리치료, 여가활동 등의 대처방안에 대해서 연구

(Kim, et. al., 2015; Lee & Kim, 2015; Chae, 2015)

처럼 소방관들의 스트레스에 완화에 대한 획일화된 대

처방안을 적용하는 연구들만 진행되었으며, 외상 후 스

트레스 증상과 대처행동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연구는 

미비한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소방관들을 대상

으로 외상성 사건경험이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 및 대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함으로써 소방관들의 스트

레스 대처 행동을 통한 스트레스 증상을 경감하고 소방

관의 업무 중 자신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

하기 위해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이론적 배경을 토대를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고 <Figure 1>의 연구 모형

을 구성하였다.

가설 1. 외상성 사건경험은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에 영

향이 있을 것이다.

가설 2. 외상성 사건경험은 대처행동에 영향을 줄 것

이다.

가설 3.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은 대처행동에 영향을 

줄 것이다. 

Figure 1. Researc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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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현재 K도에 소재하는 소방서에 재

직 중인 소방관들을 모집단으로 선정하여 편의추출법

을 이용하여 총 600명을 대상으로 2015년 2월 7일부터 

7월 8일까지 진행하였다. 수집된 설문지 중 획일적 응

답하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자료로 판단되어 조사내

용의 일부가 누락된 43부를 제외한 총 557부를 사용하

였다. 설문지 작성 전 연구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 후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 설문작성 시의 유의점을 

인식시키고 외상성 사건, 외상 후 스트레스 및 대처행

동에 대한 답변을 솔직하게 답하도록 하여 자기평가기

입법으로 작성하도록 하였다.

2. 측정도구

목적을 규명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구조화된 설

문지를 사용하였다. 설문지의 문항의 구성은 일반적 특

성, 외상성 사건경험,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 스트레스 

대처행동으로 구성하였다. 측정도구의 구성은 <Table 

1>과 같다.

Variables Number of Item

Traumatic Incident Experience 23

Coping Method 20

Post Traumatic Stress 17

General Characteristics  6

Total 66

Table 1. Composition of questionnaire

3. 측정도구의 요인분석과 신뢰도 

본 연구의 설문지를 구성 후 설문지의 구성 및 변수

에 대한 안면타당도를 검증받았다. 또한, 구성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소방관들의 스트레스 대처행동변인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의 겨우 요인추출모델로 주성분 분석을 사용하였고, 직

각회전방식 중에서 베리멕스(varimax)방식을 사용하

여 분석하였다. 이때 요인적재치가 0.5 이상인 문항을 

중심으로 선택하였다.

1) 외상성 사건경험

본 연구에서는 외상성 사건경험은 소방관들이 업무 

중에 경험하는 사건 중 자신 또는 타인의 실제죽음이나 

생명의 위협, 심각한 부상 혹은 개인이 신체적 안녕을 위

협하는 사건으로 정의하고, 이러한 사건들을 직접 경험

하거나, 타인에게 일어난 것을 목격하게 되어 극심한 무

력감, 공포, 두려움의 감정을 경험한 경우를 외상성 경험

이라고 한다(Soo, et. al., 2011). 외상성 사건경험을 측

정하기 위해 Lee & Ji(2010)가 국내의 응급현장 현실에 

맞게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척도로 해양경찰, 경찰들을 

대상으로 후속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소

방관 대상에 맞추어 수정⋅보완하여 일차적 외상성 사건 

9문항,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을 간접적으로 경험

하는 이차적 외상 사건 14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외상성 사건의 종류에 따라 경험 유⋅
무를 응답하여 경험한 외상성 사건의 경험한 수가 많을

수록 외상성 사건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

서는 소방관들이 경험한 외상성 사건을 점수화 하여 ‘경
험이 있다’가 1점, ‘경험이 없다’가 0점으로 2평점을 사

용하였으며, 신뢰도는 Cronbach’s ⍺를 이용한 신뢰도 

분석 결과 외상성 사건의 신뢰도는 Cronbach’s ⍺= 

.929로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 

본 연구에서는 소방관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을 

외상으로 인해 나타나는 다양한 정신적⋅신체적 증상

들로 이를 측정하기 위해 Foa, et. al.(1997)이 개발한 

척도를 Ahn(2007)이 수정하여 사용한 49문항으로 구

성된 척도 중 정신과적 진단기준 중 DSM-IV의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의 진단기준을 충족시키는 17문항을 

사용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진단척도의 측정도구로 사

용하였다. 증상을 묻는 문항들은 ‘전혀 없다’부터 ‘일주

일 5번 이상’까지를 4점 척도로 결정하고 총점을 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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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증상의 심각성을 나타냈다. 외상 후 진단 척도는 총

점을 기준으로 ‘10점 이하’는 약함, ‘11~20점’은 중간, 

‘21점 이상’은 심함으로 증상을 평가하였다. 이 척도의 

Cronbach’s ⍺= .93이였고, 본 연구에서 나타난 척도

의 신뢰도는 Cronbach’s ⍺= .939였다. 

3) 스트레스 대처행동

본 연구에서는 스트레스 대처행동을 스트레스 상황

을 다스리기 위한 개인의 인지적 및 행동적 노력으로 

정의한다. 스트레스에 직면하게 될 때 평행을 유지하려

고 노력하며, 개인이 받은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기 위한 일련의 노력을 대처행동이라고 한다

(Kim & Kim, 2013). 외상성 사건을 경험한 후 소방관

들의 일반적 대처행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Folkman & 

Lazarus(1984)가 개발한 스트레스 대처방식 척도를 토

대로 Jung(2004)이 수정⋅보완하여 사용한 20문항을 

사용하였으며, ‘매우 그렇다’ 5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대한 태

도가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Cronbach’s ⍺를 이용한 

신뢰도 분석 결과 Cronbach’s ⍺= .801로 나타났다. 

4. 자료처리 방법

수집된 자료는 Windows용 SPSS 20.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대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

였으며,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Cronbach’s alpha 
신뢰도 분석을 실시한 후, 요인에 대한 기술통계

(Descriptive analysis)를 실시하였으며, 스트레스와 

대처행동 및 외상 후 스트레스간의 관계는 Pearson의 

적률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가설 검증을 위해 

구조모형을 이용한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통계분석의 유의수준은 p<.05로 설정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실험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산출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General characteristics
Frequency 

(n)
Percent

(%)

Gender
Male
Female

451
106

81.0
19.0

Age

20
30
40
50 up

 46
337
163
 11

 8.3
60.5
29.3
 2.0

Education
High School
College
Master

137
166
254

24.6
29.8
45.6

Marital
Single
Married

 98
459

17.6
82.4

Business
Fire
Rescue
EMT

295
 82
180

52.9
14.7
32.4

Years of 
Work

3 years under
3~5 years
5~10 years
10 years up

 56
121
129
251

10.1
21.7
23.2
45.1

Table 2. Research subjects general characteristics

<Table 2>에서는 보는 바와 같이 성별은 남성이 

81.0%, 여성이 19.0%로 남성이 여성보다 높았다. 연령

은 30대가 60.5%로 가장 분포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40대가 29.3%, 20대가 8.3%, 50대 이상 2.0%의 순으

로 나타났다. 학년별은 대학 졸 이상이 45.6%로 높았으

며, 전문대 졸과 고졸이 각각 29.8%와 24.6%의 순으로 

나타났다. 결혼여부에서 기혼이 82.4%로 미혼 17.6%

보다 높은 분포를 보였고, 근무형태는 경방이 52.9%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으며, 구급분야 32.4%와 구조분

야가 14.7%로 나타났다. 근무기간의 경우 10년 이상이 

45.1%, 5~10년이 23.2%, 3~5년 미만 21.7%, 3년 미

만이 10.1%의 순의 분포를 보였다. 

2. 척도의 기술통계

소방관들의 외상성 사건경험과 외상 후 스트레스 및 

대처행동의 분석결과는 <Table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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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M SD

Traumatic Incident Experience 3.66 0.72

Coping Methods 3.40 0.61

Post Traumatic Stress 2.94 0.72

Table 3. Descriptive statistics of scale 

<Table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외상성 사건은 3.66, 

스트레스 대처행동은 3.40으로 조금 높게 나타났으며,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은 2.94로 낮게 나타났다. 

3. 상관관계의 분석

소방관들의 외상성 사건경험이 외상 후 스트레스와 

대처행동 간의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한 상관

관계분석 결과는 <Table 4>와 같다. 

Variables
Traumatic 
Incident 

Experience

Stress 
Coping 
Methods

Post 
Traumatic 

Stress

Traumatic Incident 
Experience,
Coping Methods
Post Traumatic 
Stress

1.00
.539***

.583***

1.00
.471*** 1.00

*** p<.001

Table 4. Correlation

<Table 4>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척도에 대한 상관

분석을 실시한 결과, 외상성 사건경험, 대처행동,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요인은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

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간의 상관관계를 나타

내는 다중공선상의 기준값인 .8보다 작게 나타났으므

로 다중공선상의 문제가 없다고 사료된다. 

4. 연구모형 적합도 평가

본 연구는 가설의 검정을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

하였다. 공분산구조방정식이라고도 부르는 구조방정식은 

구성개념 간의 이론적 인과관계와 측정치표를 통한 경험

적 인과관계를 분석할 수 있는 통계로써 본 연구에서 구조

방정식 모형 프로그램 중에서 AMOS(analysis structural 

cquation modeling)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Table 5>와 같다.

  p GFI CFI NFI NNFI RMR RMSEA

121.101 31 .000 .940 .930 .905 .915 .031 .087

Table 5. Model fitting

<Table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모델적합

도 평가지표로써 GFI, CFI, NFI, NNFI의 경우 .8~.9 

이상일 때, RMR은 .05 이하 일 때 좋은 모델로 평가된다. 

이 기준으로 볼 때 본 연구는 적합지수 GFI(goodness 

of fit index)=.940, CFI(compartive fit index)=.930, 

표본적합지수 NFI(normed fit index)=.905, 비표준화 

적합지수 NNFI(non-normed fit index)=.915로 값이 

0.90 이상으로 나타나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원소들의 평균차이 RMR(root mean square residual) 

값은 .031로 나타나 전체 모형이 비교적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가설과 모형

은 자료로서 무리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5. 가설검증 결과

본 연구의 모형이 적합하여 구조방정식을 사용한 결

과는 <Table 6>과 같다. <Table 6>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가설 1에 대한 외상성 사건경험이 외상 후 스트레

스 증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결과, 외상성 사건

경험은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외상성 사건경험이 많을수

록(B=.816)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이 더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2에 대한 외상성 사건경험이 대처행동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 결과, 외상성 사건경험은 스트레스 대

처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p<.001). 외상성 사건경험이 많을수록(B=.423) 스트

레스 대처행동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3에 대한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이 대처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결과,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

은 대처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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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이 많이 발생할수록(B=.317) 스

트레스 대처행동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방

정식 모형 경로분석 결과 <Figure 2>와 같다.

B S E t-value Result

Q1⟶Q1
Q2⟶Q2
Q3⟶Q3

.816

.423

.317

.392

.226

.176

5.279***

 .537***

 .317**

Adopted
Adopted
Adopted

** p<.01 *** p<.001

Q1 : Traumatic Incident Experience ⟶ Post Traumatic Stress
Q2 : Traumatic Incident Experience ⟶ Coping Methods
Q3 : Post Traumatic Stress ⟶ Coping Methods

Table 6. Analytical results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Figure 2. Results of a model in structural equation

Ⅳ. 논 의

본 연구는 소방관들의 외상성 사건경험이 외상 후 스

트레스 및 대처행동의 관계를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적으로 소방관들의 외상성 사건경

험이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 및 대처행동의 관계를 살펴

본 결과, 본 연구에서 사용된 연구모형은 적합한 것으

로 나타났으며, 연구대상자의 외상성 사건경험노출, 외

상 후 스트레스 증상, 스트레스 대처행동 요인 모두 유

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Kim, et. al.(2009)의 응급현장에서 겪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해 분석한 결과 외상 후 스트레

스, 스트레스 대응과의 유의한 상관이 있다는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Koh(2008)의 소방공무

원의 외상경험, 정서적 반응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의 관계와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고,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연구하여 

위기상황 스트레스 해소 교육 프로그램을 제작한 Choi 

& Kim(2010)의 연구와도 일치한다. 이는 외상성 사건

경험과 외상 후 스트레스 및 대처행동이 서로 중요한 

변수임을 알 수 있다. 즉, 외상성 사건경험의 노출정도

와 외상 후 스트레스, 대처행동의 관계로 보아 소방관

의 업무 중에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많은 외상 사건경험 

노출이 이차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연구가설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방관들의 외상성 사건경험은 외상 후 스트레

스 증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외상성 사건경

험은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Won(2016)과 Ahn(2016)의 소

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보면 외상성 사건을 경

험한 종류가 증가할수록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을 나타

내는 점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고, 이는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대원을 대상으

로 연구한 Oh & Lim(2006), Kwon, et. al.(2008)의 

연구에서도 외상 사건경험은 외상 후 스트레스에 영향

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이는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또한 유사한 직렬의 경찰을 대상으로 한 

Kim(2012)의 연구에서 외상성 사건경험 수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소방관들이 경험하는 외상사건 중에서 가장 많

은 경험하는 것이 처참한 환경이나 잔인한 현장을 마주

하거나, 사고로 인해 환자의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모습

을 목격하는 일, 또한 응급현장에서 자신의 생명의 위

험을 느끼거나 구조 활동 도중 부상을 입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직업의 특성상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환경에서 타인의 외상사건을 목

격하며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어려움 등은 소방관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고위험 군에 속하는 

직업임을 알 수 있다. 소방관의 경우 지속적인 외상사

건에 노출되며 빈도수 또한 일반인에 비해 높으므로 외

상사건 경험이 외상 후 스트레스로 진행될 수 있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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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적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생길 수도 있다. 현재 

소방관은 응급출동 현장에서 2명 이상의 죽음을 마주하

거나 신체 절단환자를 처치한 경우 관할 도의 본부에서 

설문조사 및 상담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나 획일적

인 신체검진과 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상담 및 

근무지 내에서의 단체상담 등, 일회성 평가 등으로 인

해 외상 사건 경험에 따른 정신적 치료프로그램이 부족

한 실정이다. 따라서 소방관들의 외상사건 경험빈도를 

일괄적으로 관리하기 보다는 지역 내 소방서 내에서 관

리하며 일정수준 이상의 외상 사건경험에 노출 시 이를 

경감할 수 있는 전문화된 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해 외상 

후 스트레스를 조기에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소방관들의 외상성 사건경험은 대처행동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외상 사건경험이 대처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상성 사건경험

이 있는 경찰관을 대상으로 연구한 Lee & Ji(2010)의 

연구에서 외상성 사건경험과 대처양식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 경찰관의 외상성 사건경험은 대처양식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와 유사하였고, 소방공

무원을 대상으로 한 외상 후 스트레스 분석을 연구

(Choi & Kim, 2010)의 외상성 사건경험과 대처행동과 

관계가 있다는 연구와 일치한다. 또한 Choi, et. 

al.(2013)의 연구에서 외상경험으로 인한 고통이 외상 

후 대처행동을 통해 외상 경험 후 성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유사한 연구 결과를 나타내었다. 즉, 외상 사건

경험이 대처행동을 통해 인지적, 심리적으로 성장해 나

가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외상사건

에 자주 노출되는 직업의 특성상 노출 빈도를 낮출 수 

는 없지만 대처행동이 외상 사건경험에 유의하게 영향

을 미친다는 본 연구결과처럼 다양한 대처행동과 외상 

사건경험에 대한 후속연구를 통해 개인의 특성에 맞춘 

대처행동과 치료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건강한 신체적⋅
심리적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단일화된 

심리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성향에 따른 대처

행동을 통한 정서적 지지가 필요하고, 전문적인 프로그

램 적용을 위한 지역 내 의료기관 및 교육단체와 협력하

여 다양한 대처행동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소방관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이 대처행동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

이 대처행동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결과는 Baek(2007)의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와 대처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난 연구와 일치하였고, Yang(2012)의 동일본 대지진 

구조현장에 파견된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

애와 요인에 대한 연구결과와도 유사하였다. 또한 소방

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모형구축에 관한 연구를 한 

Kim & Bae(2012)의 연구와도 일치한다.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와 대처전략에 대한 선행연구(Shin, 

et. al., 2015)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수준에 대해 

대처방식은 정적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이는 본 연구 결

과와 유사하였다. 즉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이 있는 경

우 다양한 대처행동을 통해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을 

경감시켜야 한다. 소방관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은 

지속적이고 반복적 외상에 노출되거나 일반인이 쉽게 

접할 수 없는 긴급한 상황 속에서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스트레스에 노출 된 개인의 특

성에 맞는 심리적 치유 및 대처행동이 적용되어야 외상 

후 스트레스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를 위

해 우선적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을 겪고 있는 소방

관들이 적극적으로 다양한 대처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동

료들의 인식의 변화를 위한 조직 내 교육도 필요할 것으

로 사료된다. 소방관들은 외상성 사건경험에 대한 스트

레스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을 대부분 주변에 알리지 

않거나, 스스로 치료를 포기하거나, 소극적인 대처행동

들로 인한 우울증을 앓거나 극단적인 경우 자살을 시도 

한다. 이는 조직 내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 치료에 대한 

시스템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정신과적 치료

를 받는다는 이유로 원치않는 인사이동 등으로 조직 내

에서 소외감을 느끼거나 자존감을 잃는다. 외상 후 스

트레스 증상을 겪는 소방관들이 적극적인 대처행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낮추고 조직 내에서 정서적 지지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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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을 극복하고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이와 같은 결과로 보아 소방관들의 각종 응급현장에

서 부상자를 돕는 과정에서 자신의 생명을 위협받는 위

험한 상황 뿐 아니라 다양하게 경험하는 외상 사건경험

의 빈도와, 누적된 스트레스,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 등

으로 업무 수행을 하는데 있어 신체적 부담과 정신적으

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응급현장에 출동하

는 소방공무원의 외상성 스트레스 증상에 대한 관리와 

예방을 위해 소방청의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와 관련한 

전문상담사 배치 및 전문화된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소

방서 내에 일정한 외상 사건에 노출 시 다양한 방법의 

대처행동을 통한 치유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또

한 외상성 사건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경우를 막기 위

해 보직을 순환시켜 소방관들의 휴식 및 심리적, 신체

적 안정을 도모하여야 한다. 응급현장에 출동하는 소방

관들의 외상성 스트레스는 개인적, 조직적 차원에서의 

부정적 결과는 물론 국민의 안전에도 위협요인으로 작

용할 수 있으므로 국민에게 봉사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

는 소방관 개인 뿐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안녕까지도 

고려하는 포괄적인 차원의 정기적인 신체검진, 심리검

사 등을 통해 신체적인 측면의 사정 뿐 아니라 응급현장 

출동 업무와 관련하여 초래될 수 있는 외상성 스트레스

와 같은 정신적 건강문제에 대한 사정을 포함시켜야 할 

필요가 있겠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소방관들의 외상성 사건경험이 외상 후 스

트레스 증상과 대처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

하여 K도에 소재한 17개 소방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소

방관 557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Windows용 SPSS 20.0을 사용하여 빈도분석과 요인분

석, Cronbach’s ⍺ 분석, 기술통계, 상관관계를 실시하

였다. 본 연구에서는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

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통계분석은 유의수준은 

p<.05로 설정하였고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외상성 사건경험이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외상성 사건경험이 대처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이 대처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논의 및 결론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소방

관들의 외상성 사건경험이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과 대

처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론

으로 보아 다양한 외상사건에 노출되는 소방관들이 겪

는 신체적⋅심리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소방조

직 내 전문화된 스트레스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스트

레스 대처행동이 스트레스 증상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파악하고 개개인에 맞춘 스트

레스 경감프로그램 등을 구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소방관들에 대한 외상 사건의 경험과 외상 후 스트레스

에 대한 보다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개인의 특성

을 고려한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 치료 프로그램이 마련

되어야 하며, 예방적 차원에서 개인이 스트레스에 대항

한 다양한 대처행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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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들의 외상성 사건경험이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 및 대처행동에 

미치는 영향

국문초록 본 연구는 소방관들의 외상성 사건경험이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과 대처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

하기 위해 K도에 소재한 16개 소방서에 재직하고 있는 소방관 557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연구는 

2015년 2월 7일부터 7월 8일까지 진행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Windows용 SPSS 20.0을 사용하여 빈도

분석과 기술통계, 요인분석과 Cronbach’s ⍺와 상관관계를 실시하였다. 또한 가설 검증을 위해 구조

방정식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통계분석은 유의수준은 p<0.05로 설정하였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외상성 사건경험이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외상

성 사건경험이 대처행동에 영향을 미쳤다. 셋째,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이 대처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로 보아 소방관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국내 실정에 

맞는 제도적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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